
청풍명월을 드러내어 붉고 흰
꽃난발하고, 산과물을펼쳐

서 산호열매 계수열매 뿌리니, 그대가
흥대로 중생과 부처요, 그대가 흥대로
사바와 극락이구나. 지금 여러분은 어
떠하신고? 부엉이가부엉부엉부엉삼
천 대천세계를 삼키고, 뻐꾸기가 뻐꾹
뻐꾹 뻐꾹 삼천 대천세계를 토하는구
나. 하(喝)!”
9월 5일, 충북 청원 혜은사(주지 덕

산)에서는덕산스님이1년4개월여동
안 진행한‘직지(直指) 강의 회향기념
영흥 선사(진천 불뢰굴 주석) 초청법
회’가 열렸다. ‘한국의 <벽암록>’에
해당하는 <직지심체요절>을 공부한
신도들은 서옹(1912~2003) 대종사의
인가제자인 영흥 스님의 법문을 통해
선(禪)의 진수를 체험했다. 현대 고승
들과의 치열한 선문답을 기록한 책 <
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
>(클리어마인드)를 펴내 주목받은 영
흥 스님은 토속적인 게송과 법문으로
화두의심을촉발시켰다.
“지금 여러분은 이 도리를 아십니
까? 아시면 산과 물이요, 모르시면 해
와달입니다. 필경어째서그러합니까?
여러분이콩떡팥떡을먹습니다.”
그러나50여‘직지’공부인들은<금

강경오가해>와<육조단경>까지공부
해 선어록에 밝은 편이지만, 은산철벽
(銀山鐵壁)을 만난 듯 깜깜하기만 했
다. 그럼에도 염불선을 닦으며 안목을
높여온혜은사불자들은스님의법문
에 더욱 귀 기울이며 언하대오(言下大
悟)의 각오를 다졌다. 이에 스님은 신
도들의근기에맞춘자상한심지(心地)
법문으로 설법을 이어갔다. 다음은 이
날법문의요지이다.

청원=김성우객원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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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월스님(4)

철우,어떻게중생을교화하리까

수월, (두팔벌려춤추며)여시여시하라

철우, (춤으로화답하며)여시여시하겠나이다

수월(1855~1928) 스님이묘향산보
현사에서조실로주석하고있을때의
선화이다. 당시 묘향산 금선대에서는
20대의 철우(1895~1979) 수좌가 홀
로솔잎으로연명하며용맹정진을거
듭, 마침내기나긴꿈에서깨어났다.
철우 수좌의 견성(見性)을 한눈에

알아본 수월 스님은“이제 남쪽으로
내려가납자를제접하라”고명했다.
드디어묵언을끝내고입을연철우

수좌는“남쪽에서 어떻게 중생을 교
화하리이까?”하고물었다.
마침, 일주문 옆 감자밭에서 밭을

매고 있던 수월 스님은 호미를 들고
두 팔을 벌린 채 휙 돌고 춤을 추며

“여시여시(如是如是: 이렇게 이렇게)
하 라 ”고
말했다. 그
러자, 철우
수좌가 밭
으로 들어
가수월스
님의 호미를 건네받아 춤을 추며“여
시여시하겠나이다”라고화답했다.
수월 스님은“다시는 의심하지 말

라”며깨달음을인가했다.
철우수좌가남하해경허스님의두

번째제자인혜월스님을찾아가자스
님 역시, 단번에 그를 인가하고 법제
자로 삼았다. 이후 철우 스님은 불과
27세의나이에통영용화사도솔암과
대구 동화사 금당, 파계사 성전암, 금
강산 마하연, 순천 선암사 칠전선원
등에서‘소년조실’로불리우며사자
후를토했다. 
그러나그는스승인수월과혜월스

님처럼 직접 호미를 들고 밭을 매고
빨래를 하며‘평상심이 도(平常心是
道)’인삶을살았다. 평생묵묵히보림
공부로일생을마쳤으니, 깨달음의빛
을 숨긴 도인의 삶이 두 스승과 다름
없었다.
위선문답에서수월스님은철우스

님에게견성이후의보림공부인불행

(佛檧)수행을 당부하고 있다. 수행자
가‘본래부처’임을자각했으니, 이제
는당당한부처아들로서‘부처노릇’
하며중생을이익되게하라는가르침
이다.
수월스님이호미를든행위는평상

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(悟後)수행
이둘아닌평상심으로보살행을실천
하라는뜻을담고있다. 또두팔을벌
리고 춤을 춘 것은 동체대비(同體大
悲)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
아픔을받아들여동사섭(同事攝)을행
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. ‘동사
섭’이란 불ㆍ보살이 중생의 근기에
따라 몸을 나타내되, 그들과 생업과
이익, 고락(苦榴), 화복(禍福)을 함께

하면서 진
리의 길로
이끌어 들
이는 보살
행을 말한
다. 이는중

생속으로들어가소나말처럼헌신하
는‘이류중행(橻類中檧)’, 자비의 손
을드리우며세속의시장거리로들어
가는‘입전수수(入廛垂手)’와같은불
행수행을의미한다.
제자를 떠나보내는 수월 스님이

“다시는(깨달음을) 의심하지말라”고
당부한것은깨달음에별달리기특한
것이 없으며, 다만 본래 부처로서 부
처행을하고사는것이‘평상심시도’
의정수임을강조한것이리라. 깨달음
은마른하늘에구름을부르고비를내
리게하는‘호풍환우(呼風喚雨)’의신
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, 목마른 사
람에게물을주고배고픈사람에게밥
을주는평상의생활가운데있다.
수월스님이평생짚신을삼아가난

한사람들에게나눠주고, 혜월스님이
직접땅을개간하며농선병행(農禪竝
檧)의 가풍을 보여준 것이 그러한 삶
이었다.

김성우객원기자

나는누구인가?  나는왜여기있는가? 

지금이야말로당신이큰변화를가져오기위해
일생동안기다려왔던바로그시간입니다
당신의소원을이루십시오

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.

●전화문의상담환영
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-3  
전화010-6230-2113·☎ 02)512-2736
http://www.avatarcenter.co.kr         
E-mail: heegyun@avatar21.com

밝은길 아봐타 센터

아봐타코스

나를찾아떠나는9일간의내면여행!

-아봐타마스터김희균

●칠일칠야 참회 정진=해인사 백련암은 10월
23~30일성철대선사열반 14주기추모칠일
칠야 참회법회를 갖는다. 참선, 아비라기도, 삼
천배정진등으로일주일동안집중기도를진
행한다. (055)932-7300

●한가위연휴위빠사나수행=과천보리수선원
은 9월 21~26일 원장 붓다락키따 스님과 빤
야완따 스님의 지도로 한가위 연휴 집중수행
을갖는다. (02)517-2841

●영가 선사‘증도가’특강=서울 다보사는 매
주 수요일 저녁 8~10시 임제선원장 법현 스
님을 초청, 영가 선사의 <증도가> 특강을 갖는
다. (02)475-6633

●‘금강경’독송 및 강독=서울 약사사 금강경
독송회는 정륜 스님을 지도법사로 매주 금요
일 오후 4~6시, <금강경> 2회 독송 및 강의
시간을갖는다. (02)2662-2551

수 행 게 시 판

‘평상심이곧道’라는가르침담아

동체대비정신으로중생고통포용

불생불멸‘본래의나’자각하라
혜은사,덕산스님‘직지’강의회향기념영흥선사초청법회

한 생각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인가?
그동안여러분은주지스님에게‘직지(直

指)’법문을 들었습니다. 이‘직지’라는 것
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게 해 부
처를이룬다는뜻입니다. 이처럼성품을곧
바로 보기 위해 지금껏 알고 배웠던 것을
내던져 버리고, 여러분이 한 생각 하기 이
전으로 들어가 봅시다. 한 생각 하지 않았
을때, 그속에뭐가있습니까? 한생각하기
전에어떤것이나입니까? 하!
한생각하기전으로들어가보니까나와

너, 부처와중생, 어제와오늘, 생로병사, 깨
침과미함, 둥글고모남, 길고짧음, 모양과
이름이 다 멸해버려서 아무 것도 없지요?
그런데 여러분, 진짜 없습니까? 멸하고 멸
해도없어지지않는것이본래의나입니다.
그것이 불성, 본래자리, 본래면목입니다.
일체가 붙을 수 없는 이것을 자각한다면,
지금바로부처가된것입니다.

분별 없이 본 안경이‘일면불 월면불’
우리는 한 생각을 안 하고 살 순 없습니

다. 지금한생각일으키면“이것이안경이
로군”하고 압니다. 안경, 이것이‘일면불
(日面佛) 월면불(月面佛)’입니다. 안경이라
할 때, 사량분별이 다 떨어지고 오로지 안
경이라하는것뿐입니다. 사심없이그대로
보고들으십시오. 안경이라하는여기에다
들어있습니다. 밥 먹고 시다, 짜다 하는 것
도 한 가지입니다. 이 마이크, 혜은사 역시
마찬가지입니다.
한생각하기전이나, 한생각일으킨후나,

사라진후나똑같습니다. 안경이다하는생
각을 끝내버린 후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
오. 거기에는나와너, 좋고나쁨이다떨어져
나간자리입니다. 하지만다버려도본래의
나는그대로있습니다. 다초월했지만안경
이라한‘본래나’는그대로있습니다. “아무
개야!”하고부를때“예!”하고대답하는데,

거기에딴생각이개입되지않습니다. 모든
것을초월한자리, 거기에들어가는것을‘직
지’라고합니다. 이안경을제대로본다면부
처님이든꽃을알아본가섭과같습니다.

색·공을 쓰고 누리는 것이 본래의 나
모든것을초월해쓰는주체로서수처작

주(隨處作主)의 실다운 삶을 사십시오. 색
과공을자유로쓰는것은‘본래나’입니다.
색공(色空) 역시‘본래 나’로 돌아오는 것
입니다. 본래의 나가 생사(生死)를 씁니다.
본래의 나는 불생불멸(不生不滅)의 자리입
니다. ‘본래나’를모르고극락을간다면소
용이없습니다. 본래나의입장에서극락을
만들고, 거기에 갈 수도 있습니다. ‘본래
나’를 알려는 수행의 과정에서 생활도 윤
택해지고 일도 원만해지며, 궁극적으로는
성불도가능한것입니다.
그런데, 본래부처인데, 왜미(迷)한것일

까요? 본래자리는 캄캄한 무명(無明) 그대
로밝은자리이기때문입니다. 본래무명이
고밝음이기에수행을안하면미해지는것
입니다. 중생놀음을 하면 중생이 되고, 부
처놀음을하면부처가될수밖에없습니다.

그자리가본래그러하니항상깨어있으라
하고, 본래부처로서부처행을하라는것입
니다. 중생과 부처를 초월해 양자에 걸림
없이내마음대로쓸수있다면해와달, 콩
떡 팥떡, 검고 흰 것이 하나의 중도실상(中
道實相)이됩니다.

있는 그대로가 부처요 깨달음
이 볼펜이 뭡니까? 이 볼펜이 그대로 일

면불월면불입니다. 딴생각을붙이지마시
고, 사심없이볼펜과하나가돼야해요.
깨달음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

고 했어요. 자리에 앉아서 끄덕끄덕 하는
게딴사람이한게아닙니다. 여러분자신
이하는것입니다. 그대로가부처이고깨달
음입니다. ‘본래나’를떠나서는아무것도
있을 수 없습니다. 실패하든 성공하든 다
내가 하는 거예요. 내가 바로 부처요 진여
요무명인것입니다.
(침묵)
스스로‘본나’가 오로지‘참나’여서 오

고가고머물고흥대로중생과부처를누리
니, 창밖에내리는빗속에우담바라가난발
하는구나.

영흥선사의법문을경청하고있는혜은사신도들. 

“
영흥스님


